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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래도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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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래도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
완성차업체는 물론 자동차부품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1. 오늘(2/26)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의 노

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최병승 조합원과 관련한 판결 

이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서야 할 차례다.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핑계로 사태를 방치

해온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고, 검찰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제조업

체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규율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는 당장 완성차조립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참여연대

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

재,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상급법원에서 쟁송

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사실

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 고용

노동부는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과 관련한 최근 판결들의 의미를 축소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오늘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05년으

로, 대법 판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늘 소송을 핑계삼아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방기한 결과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
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

세웠기도 하다.



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2

3.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차례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다면 재벌 회장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는 것이다. 끝.


